
부산이 개항되자 일본으로 온 선교

사들이 시모노세키에서 배를 타고 조

선으로 건너왔다. 이때 알렌, 언더우

드, 아펜젤러 등 외국 선교사들이 들

어오면서 기독교 전파의 신기원이 되

었다. 부산은 복병산의 영선현에서부

터 터를 잡아 미국과 호주 장로교선교

사들이 1891년에서 1893년 부산진교

회와 초량교회를 세워 부산 기독교 교

회의 모체가 되었다.

넓은 곡창지대이었던 대연동에 기독

교가 들어온 것은 1900년 전후로 추

정된다. 호주장로교 선교사였던 왕길

지(Rev. Gelson, Engel) 목사의 부

인인 에그네스 브라운(Egnes,

Brown) 선교사가 쓴 1901년 1월 10

일 일기에 뜨갑수의 어머니와 나는 10

리 떨어진 못골에 갔다. 매우 즐거운

하루였다뜩는 대목에서 더운 호주에서

왔던 여선교사가 일 년 중 가장 추운

1월에 못골에 왔다는 것은 이곳에 기

독교 신자가 있어 심방(목사나 선교사

가 신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일)을 왔

던 것으로 짐작된다.

대연교회는 1891년에 설립된 부산

진교회에 출석하던 못골의 교인들이

1907년에 함께 모이기 시작해 김성필,

정창희, 박문수, 김상영, 박한복 등이

대연동 못골시장 안쪽 골목(대연동

1403번지)에 1909년 교회당을 세우면

서 생겼다. 대연교회는 남구는 물론이

거니와 부산진교회에서 송정 사이에서

맨 먼저 세워진 교회였다. 박성태 조

사(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전도사)에

이어 양인석 조사가 시무했으며 평신

도 대표는 초대 영수인 김성필과 2대

영수인 김한규 등이었다.

대연교회에서 1919년 3.1독립운동에

가담해 6개월 징역을 살고 난 후, 일

제의 감시가 심해지자, 대구 계성학교

학생이던 이창순(켽 , 독립유공자,

건국유공자)은 1920년에 동래군 대연

리로 피신 왔는데 그로 인해 독립운동

에 대한 의식이 싹튼 것으로 보인다.

이창수는 김한규 영수댁(김성호의 조

부)에서 지냈다. 그는 대연교회에서

출석하며 2년간 야학을 운영하면서

한글을 가르쳤고 기독교 신앙과 독립

정신을 계몽했다고 한다. 이 야학교는

1922년 대연초등학교 전신인 대연강습

회를 설립하는 데에 영향을 준 것으로

보인다.

일제강점기 말에 대연교회의 당회장

인 예원배( 튣, Wright, A.C.) 선

교사는 한국인과 잘 어울렸으며, 좌천

동 호주장로교 선교본부에서 무개차를

운전해 노하다리를 건너 대연교회에

와서 세례를 베풀거나 털실로 짠 구호

품을 교인들에게 전달하였다. 한국의

독립을 염원한 그는 용두산의 일본신

사에 불을 지른 민영석 등과 상담하다

가 요주의 인물이 되었다. 그는 일제

가 강제한 외국인의 추방에도 응하지

않다가 1942년에 간첩죄로 체포되었

다. 그는 일본에서 약 2년간 복역하던

중 포로교환으로 북아프리카에서 풀려

났다.

일제강점기 말기에 사립보통학교는

공립학교로 전환됐다. 1937년 사립용

연보통학교를 대연공립국민학교로,

1939년에 배영의숙은 적기공립국민학

교로 바뀌었다. 이것은 한국인 아동에

게 일본어만 사용하게 해 일왕을 섬

기는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획책한 것

으로 학생들을 용두산 신사에 데리고

가서 신사참배를 시켰다. 초등학생들

까지 산에 올라가 소나무 관솔과 송

진을 채취하게 했으며, 수영비행장에

동원되어 공사장에서 일을 시켰다. 중

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초등학교의 교

육과정에 군사훈련을 시켜 학교를 병

영화했다.

일제는 종교 탄압도 시작하였는데,

교회당에 일장기를 게양케 하였으며,

교인들은 교회당 출입문 위의 일본 신

주 앞에 절부터 하고 교회당에 들어가

예배를 하게 했다. 그들은 성경 중에

요한계시록을 먹칠해 읽지 못하게 하

였으며, 남궁억 선생이 지은 뜬삼천리

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…뜯

같은 애국 계몽적인 찬송은 부르지 못

하게 하였다.

1942년부터 대연교회에서도 독립운

동이 은밀하게 진행되었다. 교회 지도

자들의 비호 아래, 1942년 일본에서

귀국한 2대 조사인 양인석의 자제인

양일현, 노두성을 중심으로 비밀리 금

을 모아 새우젓갈 통에 숨겨 상해임시

정부를 보냈다고 한다. 교인들은 집에

서 사용하던 놋그릇과 교회의 악기(트

럼펫, 크라이넷, 바리톤 등)를 모아

교회 마루를 뜯어 그 속에 감추었다.

그리고 1943년 여름 최명수(대연교

회 7대 조사), 양일현(해방 후 현 부

산공업고등학교 자리의 귀환동포수용

소 소장 역임), 노두성(해방 후에 부

산공업고등학교 음악교사 역임)가 교

회 근처의 평상에 앉아 쉬는데, 교회

에 출석하던 수산전문학교(현 부경대

학교) 학생이 징병으로 출정 나간다며

인사하러 왔다. 최 조사와 두 집사는

그에게 뜨몸 성히 잘 다녀오라뜩는 말

과 함께 이런 덕담을 했다. 뜨우리나라

의 적은 미국, 영국 등 연합군이 아니

라 일본이다. 너는 총구를 적을 향하

여 바로 겨누어야 한다.뜩 이들은 훗날

반일사상을 고취 시켰다는 죄목으로

입건되었다.

그 자리에 일제의 밀정이자 노두성

과 절친한 못골 주민인 박 모가 동석

해 있었다. 그는 지금의 남부소방서에

있었던 대연지서에 이 사실을 알려 최

명수 조사와 양일현, 노두성 두 집사

가 입건되었다. 이들은 동부서(지금의

북부산경찰서)에서 일경의 모진 고문

에 의해 뜬금붙이 모으기 사건뜯까지

취조한 게 아닌가 여겨진다. 그들은

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부산교도소에서

복역하다가 최명수 조사와 노두성 집

사는 3월에, 양일현 집사는 8월 18일

에 출소하였다.

양일현의 3남 양달모(서울 부광교

회) 목사의 생전 증언에 의하면, 뜨검

정다리를 건너 대신동에 있었던 교도

소에 고모와 함께 아버지를 면회 갔을

때 구타를 당했는지 얼굴에 멍 자국이

있었다뜩고 하였다. 이들은 반국가선동

죄로 만 2년을 부산교도소에 수형 생

활하였으나 독립운동을 했다는 재판기

록이 남아 있지 않다. 해방 후, 일본

인들이 폐기 처분한 것으로 추정된다.

85년 동안 대연교회에 출석하고 있

는 김성호(86) 씨는 뜨금붙이 모으기,

놋그릇과 악기를 교회 마루에 숨긴

것, 최 조사 외 두 분이 교도소에서

복역한 것은 사실이다. 어머니인 한상

금 권사 등 몇 분의 대연교회 교인들

이 동부서에 불려가 취조 받은 것을

어머니를 통하여 들었다. 그리고 해방

후에 놋그릇과 악기를 파내었을 때 녹

쓸어 있었다뜩고 증언하고 있다.

한편 노일수(73, 노두성의 차남) 씨

는 뜨아버지께서 입건된 뒤 일경이 와

서 큰 방의 천장과 집안의 벽지까지

뜯어내 증거물을 확보하려 했는데, 어

머니는 낳은 지 두 달 된 형을 엎고

놀라 뛰쳐나왔다뜩고 말했다. 뜨최근까

지 아버지의 재판기록과 당시의 물증

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결실을 얻

지 못하고 있다. 현재 아버지를 독립

운동 유공자 신청하고서 판정을 기다

리고 있다뜩고 덧붙였다.

40명 정도 교인이 출석하던 농촌

교회였던 대연교회에서 조용하고도 조

직적으로 전개되었던 작은 독립운동을

기억하는 사람은 김한규 영수의 손자

이며, 애국지사 이창순의 조카인 김성

호(대연5동 거주) 외에 없는 실정이

다. 점점 민족혼이 사라져가고 있는

이 때에 작고도 의미 있는 대연교회의

독립운동 비사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

지 하나의 숙제로 남는다.

공기화(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)

이용시간：아침7시∼저녁9시
(월~토, 공휴일 포함)

차량으로 아침에 집에서 모시고 와서
저녁에 집으로 모셔드립니다.

뚤 뚤 뚤

유료광고

강사 수시 모집
2008년 개원 우수한 강사진 최다 합격 보장

수강생수시모집(주간반/야간반/자격자반)

새 참 빛 재 가 복 지 센 터
방문요양 / 방문목욕 / 무료 등급신청 상담

유엔교차로 석포농협 옆 파리바게트 2층

☎ 623뚤0698 / 010뚤5600뚤3763

새참빛 요양보호사 교육원
유료광고

과정명 개강일 교육기간 수업내용 정원 자격

엑셀,파워포인트

사무요원 전문인력

양성과정및

캐드자격증

뚤수료 후 취업뚤

2020년

8월18일

∼

11월27일

(6시간)

3개월

10시부터

4：30까지

＊엑셀 자격증

＊파워포인트 자격증

＊캐드기초,실무

(자격증1, 2급자격증)

산업전반에 사용되는 사무

요원 및 도면작성 및 수정

15명

(선착순)

만18세

이상

＊만18세 이상∼15명 모집 (주부, 실직자, 고교 및 대학졸업자)

부산시 전액지원
(월수당 25만원 지급) (선착순모집)

대연부경정보처리학원 ☎ 622뚤7296
지하철 경성대역 6번출구, CGV(영화관)옆, 임찬수 스피치학원 8층

유료광고

우레탄방수전문업
시공은 꼼꼼하게∼ 가격은 저렴하게

방수상담 010뚤3563뚤0600
시공후∼A/S∼3년콜 유료광고 유료광고

띤2016.10∼2022.09띨 띤2019.01∼2021.12띨

대표문의 1588뚤0325

장려금 받고 공부하자! 뜨합격은 기본뜩
자격증부터 취업까지 뜨한번에뜩

ㅆ우수훈련기관 고용노동부 ㅆ간호인증평가 3년 인증

보건복지부 평가, 3년 지정

일반생주/야

교재,실습복무료제공

병원코디교육지원

(국비반)
2020뚤상반기
2019뚤하반기
2019뚤상반기
2018뚤상반기
2017뚤하반기
2017뚤상반기
2016뚤하반기
2015뚤상반기

대연역 번 출구 ☎622뚤1116, 2055
혜성간호학원

유료광고

1

(월25만원)

유료광고

못골시장형제상회

주문똴배달환영 / 4계절 장 담아드립니다

참기름, 들기름, 고추, 깨, 찹쌀엿 고추장, 간장,

된장, 소금, 쌀, 잡곡, 진도울금, 아마씨, 귀리

마늘, 생강, 각종차(보리, 옥수수, 결명자, 둥글레등)

과일나라, 못골건강원옆

☎621뚤8115

취급품목 since1971

남구안마바우처는

에서받으세요!!

유료광고

앍보건복지부인증(안마바우처센터)

앍우리지압원은 국가공인 안마사 선생

님들과 함께 어르신들의 통증 없는

삶을약속합니다!

앍의료기기, 족욕 서비스제공

위 치：부산시남구못골번영로 11
성산빌딩 5층(우리지압원)

상담전화：051뚤626뚤7575

우리지압원안마바우처전문

금붙이똴녹그릇 판 피 같은 돈, 상해임시정부로 보내

일제강점기 대연교회 모습. 비밀리 모은 금을
새우젓갈통에 숨겨 상해임시정부로 보낸 대연
교회의 양일현(왼쪽 사진) 노두성 신도.

알려지지 않은 대연교회의 독립운동

2020귏 8뤉 1릻 뺖룮릻 몋294샏


